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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산 영업익 시장 전망치 140조→300조 돌파로 상향 조정
모건스탠리 "반도체 산업,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기 맞이한 듯"
삼성·하이닉스, HBM4로 메모리 시장 지배력 더 확대 전망
"미래 AI용 메모리 기술 경쟁력도 갖췄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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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성을 의미하는 영업이익 전

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AI(인공지능)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탓으로 분석된다.

두 기업은 AI 핵심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로 올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

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현실에서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하면 두 기업에

메모리 수요가 더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과 3개월 만에 영업이익 전망 2배 넘게 상향 조정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증권

사 전망치(컨센서스)는 각각 167조 5617억 원, 143조 4868억 원으로 합산 311조 485억 원이

다. 불과 3개월 전 합산 전망치인 146조 3050억 원을 2배 넘게 웃도는 액수이자, 양사의 작년 영

업이익 합산치 90조 8100억 원의 약 3.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내년 전망은 더 밝다. 삼성전자는 184조 4498억 원, SK하이닉스는 158조 364억 원의 영업이익

을 올리며 합산 34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다.

이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올해 삼성전

자 245조 원, SK하이닉스 179조 원으로 합산 영업이익이 420조 원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두 기

업이 각각 317조 원, 225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봤다. 구글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

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의 배경에는 AI가 단기적인 '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AI

기술은 비서형 AI인 에이전틱 AI, 로봇 등에 탑재되는 피지컬 AI 등 여러 갈래로 진화하면서 장기

적으로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에, AI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초호황기도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급격한 정점과 저점을 겪어온 반도체 산업은 이제 보

다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세계 메모리 수요 삼성·하이닉스에 쏠린다…HBM 지배력도 올해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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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망치들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중이다. 주요 제조사들이 AI의 두뇌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옮겨주는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다보니 범용 D램까지 덩달아 가격이 천정부지

로 치솟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PC용 범용 D램인 '8GB(기가바이트) DDR4' 가격

은 작년 4분기에만 35% 올랐다. 서버용 64GB DDR5는 같은 기간 76% 상승했다. 이 기관은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80~9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점점 비싸지는 메모리 제조의 주도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다. 두 기업의

전세계 D램 시장 합산 점유율은 작년 3분기 기준 67%에 달한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HBM 시장만 떼어 놓고 봐도, 양사

의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신 HBM4 제품을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그간 SK하이닉스가 과반을 점해왔던 HBM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 HBM4 제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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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도 HBM4를 양산 중이라며 "(이전 세대)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두 기업의 HBM4는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

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AI 진화와 맞물리는 기술…"삼성·하이닉스, 로봇용 메모리도 경쟁력 있다"

급변하는 AI 시대 흐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부합하고 있다는 점도 두 기업의 미래

성장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목적에 맞는 AI 칩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며 엔비디아 1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형 AI 칩(ASIC)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이 핵심부품으로 쓰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ASIC 시장 규모가 2024년 120억

달러에서 2027년 300억 달러로 연평균 3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큼 다가오고 있는 'AI 로봇 시대'에 요구될 저전력 메모리 기술 경쟁력도 두 기업 모두 뛰어나

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재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로봇에도 LPDDR(저전력·고

성능메모리) 등을 통해 다져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HBM도 점차 전력 효

율을 높이는 쪽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

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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